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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간호학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 경험

김지영
상명대학교 간호학과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nursing ethics in fundamentals of 
nursing practicum

Jiyoung Kim
Department of Nursing, Sangmyu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 경험을 탐색하고자 질적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S대학교 기본간호학실습을 수강한 간호대학생 57명이었다. 자료는 2020년 12월 8일부터 12월 25일까지 성찰일지와 
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자료는 질적내용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상자에 대한 윤리 측면에서 ‘인권을 존중
하는 간호 제공’, ‘대상자의 사생활 존중’, ‘정보보호’, ‘개별화된 간호’, ‘의무기록 관리에 대한 책임’, ‘충분한 정보 제공’,
‘취약한 대상자 보호’, ‘안위 제공’이 도출되었다. 간호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측면에서는 ‘업무 표준 준수’, ‘개인적 책임’,
‘지속학습’, '정직한 간호', ‘안전한 간호’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 경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뿐 아니라, 향후 수업에서 간호윤리 함양을 위해 고려해야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본간호학실습에서 윤리적 교육, 간호기록 실습교육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was a qualitative study to explore th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with nursing ethics 
in the fundamentals of nursing practicum. Subjects enrolled were 57 nursing students who had studied
the fundamentals of nursing practicum at S university.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8 to 
December 25, 2020, using reflective journaling and interviews. Data were analyzed for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eight categories derived from the ethics for patients were 'providing
care that respects human rights', 'respecting the privacy of patients', 'confidentiality (information 
security)', 'individualized nursing care', 'responsibility for maintaining and protecting medical records', 
'providing sufficient information', 'protecting vulnerable patients', and 'comfort'. The five categories 
derived from the ethics as a nursing profession were 'compliance with nursing standards', 'personal 
responsibility (accountability)', 'continual learning', 'honesty in nursing', and 'safe nursing ca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motes an understanding of the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nursing
ethics in the fundamentals of nursing practicum, and also draws implications to consider for fostering
nursing ethics in future class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expand ethical 
education and nursing record practice education in the fundamentals of nursing practic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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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윤리강령(code of ethics)은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에 관한 법칙 또는 지침으로, 국제간호사회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ICN])에서는 간호
사와 인간, 간호사와 실무, 간호사와 직업, 간호사와 동
료 영역에 대한 간호사의 윤리강령을 제정하였다[1]. 대
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의 윤리의식 함
양에 도움을 주고자 간호사 윤리강령을 공포하였으며, 
윤리강령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윤리지침을 마련
하여 제시하였다[2]. 

또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간호대학생이 법과 
윤리에 따라 간호를 수행하도록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설
정하고, 졸업 시점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 특성
을 구체화하여 간호 관련 법, 간호사 윤리강령을 준수하
도록 하고 있다[3]. 이에 간호교육에서는 법과 윤리와 관
련된 학습성과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습실 교육 중 기본간호학실습에서는 간호 술
기를 터득할 뿐 아니라, 예비간호사로서의 태도, 인성 및 
역할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4]. 

간호대학생의 윤리의식을 조사한 결과, 존엄성을 가진 
대상자에 대한 의식이 높았으며, 환자안전 수행자신감, 
태도, 생각 및 전공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5], 교육과정에서 윤리의식을 확고히 하고 인간존
중과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를 갖추도록 교과목을 설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윤리의식은 전문직업관과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윤리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문직업관 정립에 도움
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 특히 간호윤리를 준수하
면 간호의 질과 환자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이처럼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간호윤리의식 함양에 따른 긍정적인 영
향에 대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간호윤리 경험을 탐색한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국외에 비해서도 상대적으
로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환자 개인정보보호 인식
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나[8], 간호윤리 중 비밀
유지에 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어 제한적일 수 있으므
로, 간호윤리의 다면적인 측면에 대한 경험을 이해할 필
요가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 대상 윤리 연구는 주로 태
아생명권, 임공임신 중절, 인공수정, 태아진단, 신생아 
생명권, 안락사, 장기 이식, 뇌사 등 생명의료윤리에 대
한 것이었다[9,10]. 출산과 임종, 장기이식 등 생명윤리

도 중요하지만, 간호대상자의 건강 및 안녕을 증진하는 
사명을 가진 예비간호사로서 직업적 윤리인 간호윤리를 
이해하는 것 또한 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국외에서는 간호윤리교육의 내용적, 방법적 측면에서
의 개선을 위해 탐구중심 교수법[11], 팀기반학습법[12], 
표준화환자와 사례분석을 결합한 교수법[13], 고충실도 
환자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실습[14] 등 효과
적인 다양한 교수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e-러닝 시스템
을 활용한 교수법[15]에서는 접근성을 증대하며 간호윤
리교육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다수의 국내 학
부 간호교육자들이 미래 간호교육의 미션과 비전의 키워
드로 전문직관, 리더십, 윤리를 제시하였으며, 직업윤리 
함양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16]. 또한, 
간호대학생의 시기별(임상실습 전, 후, 졸업 시점 등) 윤
리 인식을 파악하여, 인식이 실무적용까지 지속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6]. 그러나 국내 간호
윤리 경험 연구로는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실습에서 간호전문직관 인식 경험을 탐색하여 윤리의식
과 정서, 자기 역량에 대한 성찰 등의 경험을 도출하였으
나[17], 임상실습 나가기 전 실무 중심의 교육이 시작되
는 2학년 기본간호학실습에서 간호윤리 경험을 심층적으
로 파악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현재 법과 
윤리와 관련된 학습성과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본
간호학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 경험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본간호학실습을 수강하는 간호
대학생의 간호윤리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간
호대학생이 기본간호학실습에서 경험하는 간호윤리를 파
악함으로써, 향후 간호윤리 인식을 증진시키는 기본간호
학실습 수업 운영의 시사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근거
자료가 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윤

리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시도된 질적연구이다. 이를 위
해 질적 자료에 대한 서술적 분석의 일환인 질적 내용분
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을 적용하였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C시 S대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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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을 의도적 표본추출을 하였다. 선정기준은 기
본간호학실습을 수강한 자로,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이
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자, 의사소통에 장애
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본간호학실습은 간호술기를 습득하기 
위해 ‘대상자를 총체적 인간으로 보고 기본 생리적 욕구 
유지 및 충족을 위한 간호술기를 시행한다.’, ‘간호전문
직 표준 및 법적 윤리적 기준을 이해하고 책임과 의무를 
수행한다.’라는 프로그램 학습성과와 연계하고, 법과 윤
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교과목 학습목표로 ‘간호실무의 
표준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한다.’, ‘간호의 윤리적 기
준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한다.’로 설정하였다. 수업에
서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제시한 20개의 핵심기본간
호술을 바탕으로 교육하고 평가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총 57명이었다. 여학생 55명, 남학
생 2명이었다. 

2.3 자료수집방법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은 2020년 12월 8일부터 12월 25일까지 시

행되었다. 기본간호학실습 수강 후 개인별 성찰일지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성찰일지는 ‘기본간호학실습을 통해 
새롭게 배운 것들은 무엇이며, 향후 간호실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는가?’, ‘간호전문직의 법적 윤리적 기준
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는가?’, ‘가장 의미 있었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의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술 내용을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경험과 생각을 기술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추가적인 자료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
생 중 일대일 면담을 하였는데, ‘기본간호학실습에서 간
호대학생의 간호윤리 경험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대
전제로 하여, “그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
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등의 주요 질문, “추가로 하
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해주세요.”의 마무리 질문을 통
해 의미를 파악하였다. 경험에 대한 새로운 주제가 도출
되지 않는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면담을 하였다. 면담
과 동시에 녹음하였고, 참여자의 반응을 현장 노트에 기
록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
다. 또한, 연구 참여가 성적에 영향이 없음을 설명하고, 
성적 산출 이후에 자료를 분석하였다. 

2.4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서술형 자료수집과 면담이 끝난 이후 Elo

와 Kyngäs[18]가 제시한 준비, 조직화, 보고단계에 따라 

질적내용분석을 하였다. 1단계인 준비단계에서는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의미 있는 진술문을 확인하고, 의
미 있는 단어를 도출하여 코드화하였다. 2단계인 조직화
단계에서는 확인된 의미 있는 진술문과 단어를 다시 읽
으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통합하고, 일반적 
주제를 형성하였다. 3단계인 보고단계에서는 도출된 일
반적 주제에 적합한 하위범주, 범주, 주제에 명칭을 부여
하고,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자는 기본간호학실습 교육경험 5년 이상, 임상
경력 7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 게재한 경험이 있다. 질적연구 경험을 바탕으
로 민감성이 뛰어난 연구자가 참여자의 진술을 반복적으
로 숙독하여 의미를 파악하였다. 자료분석 과정과 결과
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질적연구 경험이 풍부한 간호
학과 교수에게 과정과 내용을 검토받으며 순환적으로 연
구를 수행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기본간호학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의 간
호윤리 경험을 한국간호사 윤리강령[2]에 근거하여 다각
도로 탐색하기 위해 ‘간호대상자에 대한 윤리’, ‘간호 전
문직으로서의 윤리’로 나누어 범주화하였다(Table 1). 

Themes Categories

Ethics for 
patients

 Providing care that respects human rights
 Respecting the privacy of patients
 Confidentiality (information security)
 Individualized nursing care
 Responsibility for maintaining and protecting 

medical records
 Providing sufficient information
 Protecting vulnerable patients
 Comfort

Ethics as a 
nursing 

profession

 Compliance with nursing standards
 Personal responsibility (accountability)
 Continual learning
 Honesty in nursing
 Safe nursing care

Table 1. Themes and Categories of the Study

3.1 간호대상자에 대한 윤리
‘간호대상자에 대한 윤리’ 측면에서 간호윤리 경험은 

‘인권을 존중하는 간호 제공’, ‘대상자의 사생활 존중’, 
‘정보보호’, ‘개별화된 간호’, ‘의무기록 관리에 대한 책
임’, ‘충분한 정보 제공’, ‘취약한 대상자 보호’, ‘안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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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었다.

3.1.1 인권을 존중하는 간호 제공
간호대학생은 술기를 수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

분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평등한 간호 제공을 이야기하였
다. 간호사-대상자의 관계에서 대상자의 종교, 질병과 장
애의 종류와 정도 등과 관계없이 차별 없는 평등한 간호
를 제공해야 함을 경험하였다. 특히 문화, 종교적 배경을 
사정하고, 간호대상자의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존중하여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모든 환자는 모두 아픈 사람들이다. 누구는 덜 아프고 누구
는 더 아플 수 있겠지만 병원에 안 아픈 사람은 없기에 모
두에게 평등한 간호를 제공해야 하고, 환자도 사람이니 원
하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알맞은 상황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참여자 8). 

자신의 가치관이나 종교 등과 같은 이유로 특정 의료행위
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고려
하지 않고 간호 실무를 수행한다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항상 이 절차를 빼먹지 않고 항상 실무 전에 최우
선으로 여기며 간호 실무를 수행할 것이다(참여자 12).

간호사는 간호대상자가 입원하게 되었을 때 간호대상자를 
여러 차이를 불문하고 편안한 병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차
별 없이 대해야만 한다(참여자 38).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의식 대상자에게 간호를 제공할 
때에도 지금 제공할 간호에 대하여 설명을 먼저 하는 것이
다. 아무리 의식이 없는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평등한 간호
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먼저 말을 하고 간호를 수행해야 한
다(참여자 47). 

3.1.2 대상자의 사생활 존중
간호대학생은 대상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철저하게 사생활을 보호하고 술
기를 할 수 있는 사적인 환경을 제공해야겠다고 생각하
였다. 

신체 부위의 노출이 있는 단순도뇨, 유치도뇨, 엉덩이주사, 
관장을 할 때 간호사는 매일 해서 익숙하지만, 대상자는 처
음이고 낯설어 당황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수업 시간에 배운 핵심 술기 속에서도 ‘커튼’을 쳐주는 행
동을 자주 까먹곤 했는데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행위인 것 같다(참여자 1). 

간호사 입장에서는 별 게 아닌 일들이 환자들에게는 민감
한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았다. 예를 들어, 커튼 쳐주
기, 환의를 탈의할 때 홑이불 덮어주기 등 사소한 것들을 
잘 잊을 염려가 있으나 환자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느낄 
것이며, 이후에 감정적인 문제로 간호사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참여자 16). 

실습 시험 때 환자의 복부를 그대로 노출하여 면도를 진행
하던 도중에 커튼을 치는 실수를 했다. 환자가 민망한 부위
를 타인에게 노출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제모 설명 뒤 바
로 커튼을 쳐야 했는데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못해 
범한 실수이다(참여자 43).

3.1.3 정보보호
간호대학생은 수업에서 간호정보조사를 하였는데, 이

때 수집된 자료의 개인정보의 비밀을 보장하고, 정보를 
발설하거나 관계자 외의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해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입원간호 과정 중 간호사는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환자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건강정보, 과거 병력, 생활 
습관 등 환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며, 이를 간호정
보조사지에 기록하게 된다. 간호사는 간호 전문직의 법적 
윤리적 기준 중 사생활 보호 및 비밀 유지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수집된 환자의 정보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
우에만 공유하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함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한다(참여자 33).

정확한 간호 계획 수립을 위한 간호 사정 과정에서 대상자
의 과거 병력이나 개인적인 사정처럼 남들에게 알리고 싶
지 않은 정보를 알게 될 수도 있다.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
와 비밀유지를 위해 더욱더 주의해야겠다(참여자 40). 

3.1.4 개별화된 간호
간호대학생은 개인의 요구에 따라 개별화된 간호 제공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의 차이를 이해
하고 대상자에게 맞는 간호를 제공해야 하며, 개별적 요구
를 존중하고 충족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연령과 성별에 따라 활력징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대
상자마다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대상자의 개인적
인 건강 영향요인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상자마다 
적합한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참여자 34).

수술 후에 진통제를 환자 자신이 고통을 느낄 때 주입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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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자가통증조절장치를 통해서 통증을 조절할 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개별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참여자 37).

간호사는 간호대상자가 입원 시 간호정보조사지를 작성하
고, 욕창 위험요인, 낙상 위험요인 등을 사정하는데 이를 
통해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간호
사는 이 결과를 이용하여 각 간호대상자에게 맞는 간호를 
제공하여야만 한다(참여자 38). 

3.1.5 의무기록 관리에 대한 책임
간호대학생은 술기를 수행한 이후 빠짐없이 수행한 모

든 절차를 기록하였으며, 기록 및 보존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함을 인식하였다. 

수행한 기록들을 작성하는 것들을 배웠다. 기록하며, 자료
를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었다(참여자 
22). 

간호사는 간호 수행 직후 간호대상자에 대해 기록하고 관
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나
서도 기록지에 측정값을 기록하고 매 실습시간 후에도 환
자의 상태와 양상, 측정결과 값이나 특이사항, 대상자에게 
교육한 내용과 대상자의 반응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법
을 습득했다(참여자 35). 

3.1.6 충분한 정보 제공
간호대학생은 술기 수행과정 중 대상자에게 수행의 목

적과 절차,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 등을 설명하였다. 이론 
수업에서는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실습을 통해 정확하고 충분하며 시기적절한 정보 제공으
로 대상자가 스스로 간호 또는 의료에 대해 동의하고 치
료를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
와야 함을 알게 되었다. 

술기 연습 중에 자주 잊어버린 사항이 간호 목적과 부작용, 
효과 설명하기였다. 오픈랩 시간에도 실제 처치에 대한 연
습만 하고 관련 설명에 대해서는 넘기곤 했었다. ‘내가 환
자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환자라
면 설명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간호를 받고 싶
을지에 대해 생각했고 대답은 ‘그렇지 않다’였다. 대상자들
은 낯선 병원이라는 환경과 여러 처치에 놓였을 때 불안감
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의료진에게 의존해야 한다. 간호사가 
되어 불안할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처치에 대한 이해와 부
작용 등에 대한 알 권리를 제공할 것이다(참여자 5). 

모든 간호 실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해야 하는 ‘대
상자에게 ~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다.’는 수업을 듣기 전
까지는 생각도 못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라
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이 
절차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되는 부
분이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모든 환자는 자신이 받는 
치료가 무엇인지 알 권리가 있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하지
만 의료진들이 이러한 목적과 절차를 설명해주지 않고 이 
절차가 필수라는 이유만으로 동의 없이 시행하게 된다면 
환자들은 자신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며 
법적 윤리적 기준에도 어긋나진다(참여자 12).
 
본격적인 간호를 하기 전 항상 간호사 자신 소개와 대상자 
확인 후 대상자에게 시행할 간호행위 목적 및 절차 또는 약
물 투약일 경우 부작용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 전에 이론
으로 공부할 때는 이런 내용을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다. 하지만 이번 기본간호학실습을 통해 매우 중요하다
는 점을 깨달았다(참여자 14). 

기본간호학 및 실습 과목에서 처음 실습을 진행하였을 때, 
나는 ‘대상자는 그저 의사와 간호사를 믿고 따르면 높은 확
률로 자신의 신체적 건강이 호전될 것인데, 꼭 이렇게까지 
대상자에게 설명하며 진행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이는 나 스스로 간호를 수행 받는 대상자의 입장에 
대해 고려하지 못한 것이었다. 사실 이는 간호를 수행 받는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한 병원에서 간호
사의 간호를 받는 개인으로서 자신의 신체에 어떠한 치료
나 간호가 수행되는지 그 개인은 이에 대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참여자 30). 

수술 전 간호 실습에서 Incentive spirometer를 대상자
가 수술 후 사용하도록 할 때 간호사는 환자에게 이의 사용
법을 교육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또 이로
써 대상자의 건강이 어떻게 증진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한
다. 이에 더해, 수술 후 간호의 JP drain 관리 부분에서 간
호사는 배액 물을 확인하고 버리는 ‘간호행위’만을 진행하
는 것이 아닌, “수술 부위의 분비물이 잘 배출되는지 확인
하고, 배액 관을 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처럼 자신의 간
호를 수행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
지에 대해 대상자에게 설명한다(참여자 31). 

3.1.7 취약한 환경의 대상자 보호
간호대학생은 욕창과 낙상 고위험군, 고 연령군, 보행

이 불편한 대상자군, 지남력이 떨어진 대상자 군, 면역력
이 약한 군 등 취약한 환경에 있는 대상자를 파악하여 보
호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상자나 보호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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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교육해야 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입원 관리 간호에서 욕창, 낙상에 대해서 사정하는 과정 
중, 사정 결과 욕창과 낙상 고위험도로 측정된 대상자 같은 
경우 취약한 대상자이므로 간호사는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활동 부족, 인체의 여러 가지 기능의 효
율성 감소가 일어나는 노인도 취약한 대상자로 분류하여 
보호해야 한다(참여자 32). 

라텍스 알레르기나 제모 크림에 피부 민감성 등을 나타내
는 환자들, 혹은 면역력이 약하거나 화상 등의 이유로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 등 취약한 대상자 보호를 적용
해야 하며 항상 깨끗한 환경과 낙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간호를 수행하며 적용해야 함을 배울 수 있었다(참여자 
34). 

연령이나 상태 따라서 간호를 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여 취
약한 대상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혹여나 간호사가 없
을 때를 대비하여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교육을 해야 
한다(참여자 37). 

3.1.8 안위 제공
간호대학생은 술기 수행과정에서 간호대상자에게 불

편감 없이, 안위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대상자의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 심리적 건강을 위해 간호하
고자 하였다. 

많은 술기들을 학습하면서 대상자를 위한 간호가 매우 중
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환자에게 간호 수행을 할 때
마다 간호 수행 후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 환자의 안위를 
묻고, 환자의 의사를 묻는 등 모든 간호행위가 환자들을 위
함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참여자 2). 

술기의 순서를 익히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계속해서 ‘편안
하신가요 불편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하면 묻는 과정에서 
간호사는 단지 ‘행위’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안위
와 편안을 계속해서 신경 쓰면서 간호를 시행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를 향후 간호사가 되어서도 환자의 안위를 우
선으로 간호행위를 시행해야겠다고 생각했다(참여자 17). 

간호행위를 하면서 프로토콜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혹시나 환자가 불편해한다면 하던 행위를 멈추고 환자의 
상태를 살펴본다거나 환자의 반응, 편의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절차가 조금 변경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간호를 제공
한다(참여자 20).

점차 간호대상자가 신체적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갖게 
되는 불안한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런 불안한 감정들
조차 완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들이 상황이 호전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도 간호사의 덕목임을 배우게 되었다(참여자 31). 

3.2 간호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간호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측면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 경험은 ‘업무 표준 준수’, ‘개인적 책임’, ‘지속
학습’, ‘정직한 간호’, ‘안전한 간호’이었다.

3.2.1 업무 표준 준수
간호대학생은 간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간

호업무 표준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
다. 또한, 수행근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업무 표준을 준
수하며 간호를 수행해야 함을 느끼게 되었다. 

학습한 간호 술기는 향후 임상에서 간호 실무를 하는 데 있
어서,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따라 간호 술기 항목과 순서에 
맞게 간호사인 내가 대상자에게 적용해주어야 할 것이다. 
기본간호학 수업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대상자가 필요
로 하는 간호 술기를 각 항목의 프로토콜에 맞게 표준을 지
키며 행할 것이다(참여자 21). 

교수님께서 방법뿐 아닌 실행 이유에 대해서도 항상 설명
해주셔 향후 간호 실무에 적용할 때 사명감을 가지고 정확
하게 적용할 수 있을 거 같아 뜻깊은 시간이었다(참여나 
24). 

실습하면서 간호 수행과정이 정말 체계적임을 알 수 있었
다. 기초가 되는 손 씻기부터, 기록과 보고까지, 하나라도 
빼먹으면 환자의 건강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차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참여자 
49). 

지나치게 혈압측정에 신경이 쏠린 나머지 활력징후 측정도
구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만약 실제 임상에서 미
리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의 활력징후
를 측정하려 할 때,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환자를 간호하는 
시간이 되려 낭비되고 부족해질 수 있다. 또한, 작동오류로 
인해 나 자신이 당황하게 된다면 대상자에게 일어나고 있
는 변화들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은 전문가
로서 간호사의 의무인 건강표준 준수를 다하지 못한 것이
다(참여자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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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개인적 책임
간호대학생은 간호사는 단순히 처방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의사결정 해야 함
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자신이 수행한 간호에 대해 정
당성을 설명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느꼈다. 

기본간호학실습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간호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지 못하였고, 그저 주어진 처방에 따르며 환자의 
안위와 건강 회복을 돕는 일이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주어
진 20개의 실습을 직접 수행해보니 간호사의 자발적인 의
사결정도 매우 중요하며 무엇보다 간호사는 비판적으로 행
동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향후 간호 실무를 수행할 때 
주어진 처방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객관적으로 관찰, 행동하는 간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참여자 18).

간호사는 활력징후 측정의 책임을 지며 결과 분석, 의미 해
석 및 중재를 결정해야 한다. 대상자의 상태와 특성에 따라 
적절한 측정 기구를 선택하고 사용해야 한다. 평상시 활력
징후 범위를 파악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측정결과를 비
교하여 상태의 변화를 확인한다(참여자 52). 

다양한 상황에 따라 여러 행위의 원리를 이해하고 각 행위
를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판단하거나 
적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환자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항상 옳고 그름을 판
단하는 시야를 가지고, 충분한 근거와 절차를 통한 적절한 
수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으며, 이처럼 내
가 나의 모든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하
는 것이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참여자 56). 

3.2.3 지속학습
간호대학생은 대상자에게 정확하고 적절한 간호를 수

행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간
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교육받아야 함을 깨달았다. 
또한,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의사
소통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간호 술기를 배우면서 특히나 내가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언어, 비언어적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다(참여자 
7). 

환자들에게 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대상자에게 구체적으
로 설명하고 이를 완전히 이해하였는지 확인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 같다. 그렇기 위해 누구보다 내가 질병과 
간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며 보다 나은 간호 제공
을 위해 나는 끊임없이 공부할 것이다(참여자 18). 

향후 간호 실무에 적용할 때 시작에 앞서 핵심술기들을 왜 
적용해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검토한 후 대상자에게 
술기 과정의 필요성을 쉽게 설명해주면서 꼼꼼하게 배운 
술기를 적용할 것이다(참여자 19). 

치료를 하는 목적과 부작용, 위험성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쉽게 알려줘야 하고 환자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각 술기에 맞는 부작용들과 위험성을 미리 숙지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간호사로서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
각한다(참여자 25). 

단순히 간호가 상대방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환자가 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환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깊
게 생각하여 소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참여자 37). 

실수들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고 대상자의 건강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핵심 술기의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간호 의
무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학습할 것이다(참여자 57). 

3.2.4 정직한 간호
간호대학생은 간호 수행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

지하는 공평한 간호, 정직한 간호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대상자가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간호사이기에 
그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평한 간호를 제공할 
줄 아는 간호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참여
자 6).

간호전문직에게 정직은 정말 중요하다. 만약 활력징후를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측정해서 측정값이 이상하면 다시 
측정해야 할 것이다(참여자 39).

3.2.5 안전한 간호
간호대학생은 낙상 등의 건강 위협, 투약오류, 오염과 

감염이 없는 등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위험을 최소화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
게 되었다. 

무균법 술기 시험 이후 다른 술기 연습 시에도 오염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물품을 준비해야 하는지, 손 소독을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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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조심하여 수행
할 수 있었다. 종종 병원 내 오염으로 인한 사고 뉴스를 접
하게 되는데 무균법이나 청결은 병원 내에서 굉장히 중요
한 일이지만 안일해질 수가 있다고 한다. 실습수업을 통해
서 중요성을 확실히 익혔기 때문에 실무에서 엄격한 적용
을 할 수 있을 것이다(참여자 5). 

경구투약, 피하주사, 근육주사 등 투약원칙을 지키면서 투
약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참여자 9). 

오염과 관련돼서 주의해야 할 행동들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사람에게 적용하는 실무이다 보니 조금
이라도 오염이 된다면 환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수업을 통해서 멸
균 상태를 유지하거나 오염을 시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
요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인지 알게 되었다(참여
자 12). 

항생제 반응 검사를 하기 위해 약물 믹스를 할 때 조금의 
약물 오차도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실습
이었다(참여자 24). 

매 실습 시작과 중간, 마무리에서 손 소독제를 사용하거나 
물로 손 위생을 하는 것을 통해 청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지 체감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제모제를 사용
하거나 배액관을 비울 때 위생장갑을 착용하는 것, 소독솜
을 사용해 실습도구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간헐적 
위관영양’에서 영양백의 주입관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
는 것에서도 간호 과정에서 청결과 감염 관리는 중요한 부
분임을 알 수 있었다(참여자 53).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다고 생각한 행동들이 위생 측면에서 
보았을 때 면역력이 약한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한 행동과 
생각이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그 이후로는 최대한 감
염과 오염을 막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던 것 같다(참여자 
56). 

4. 논의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윤
리 경험을 ‘간호대상자에 대한 윤리’, ‘간호 전문직으로
서의 윤리’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번째로, ‘간호대상자에 대한 윤리’ 측면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간호 제공’이 도출되었다. 간호대학생은 대상
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간호를 제공해야 하며, 종교적 관

점과 신앙 행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에 입각한 윤리
의식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나는 환자의 신앙을 
존중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5]. 또한,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인식 경험 연구
[17]에서도 간호대학생은 대상자는 생명을 가진 인간이
기에 차별하지 않고 평등한 간호를 제공하는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과 일치하였다. 이란의 간호사 대
상 연구[19]에서 대상자의 권리 존중은 이직 의도와 유의
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사는 간호의 근본이념
인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기
본간호학실습을 통해 임상현장에서 대상자의 권리 존중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본정신인 동등하고 평등한 간
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함을 알 수 있었다.

‘간호대상자에 대한 윤리’ 측면에서 ‘대상자의 사생활 
존중’이 도출되었다. 선행연구[8]에서는 직접간호업무, 
연계업무, 환자정보관리, 의사소통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사생활 보호와 관련
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이 
기본간호학실습을 통해 간호 처치 및 개인위생 시 민감
한 부분들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사생활이 보
호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간호대상자에 대한 윤리’ 측면에서 ‘정보보호’가 도출
되었다. 간호대학생은 대상자의 비밀을 유지하며, 간호
에 필요한 정보만을 공유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못한 2학년 간호대학생 대상 연구
[8]에서 개인정보보호 인식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1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간호대학생에서도 윤
리강령의 하부 영역 중 ‘사생활 보호 및 비밀유지’에 대
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6]. 이란의 간호대학생도 ‘대상
자 비밀 유지’와 ‘사생활 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
식하였다[20].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절대적으로 비밀유
지, 보호되어야 하므로, 기본간호학실습에서 개인정보보
호에 대해 인식한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인식을 토대로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시 관찰한 내
용을 공개하지 않고, 집담회에서 사례발표 시 간호대상
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교육
을 해야 할 것이다. 

‘간호대상자에 대한 윤리’ 측면에서 ‘개별화된 간호’가 
도출되었다. 간호대학생은 대상자의 개인적 요구를 존중
하며 간호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투약간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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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간호대학생의 기본간호학실습 경험 연구[21]에서도 
간호에서 무엇보다 환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한 
것과 유사하였다.

‘간호대상자에 대한 윤리’ 측면에서 ‘의무기록 관리에 
대한 책임’이 도출되었다. 간호대학생은 간호 수행 직후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하고 성실하게 의무기록을 작성하
고 책임을 다해야 함을 인식하였다. 실습을 마친 졸업반 
간호대학생의 과반수인 60%가 간호기록 교육경험이 있
다고 하였고, 경험이 있는 학생 대다수는 1, 2학년에 임
상실습 나가기 전에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2].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법적인 관점에서 간호기록 작
성에 대한 지식수준은 평균 100점 만점에 44.15점(정답
율 77.3%)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22]. 따라서 간호
기록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임상실습 나가기 전
인 2학년 기본간호학실습에서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간
호기록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간호대상자에 대한 윤리’ 측면에서 ‘충분한 정보 제
공’에 대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술형 자료에서 
“간호사는 환자에게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진에
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진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
하는 ‘의료진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의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참여자 43)”라고 나타났다. 이는 알권리가 자
기결정권,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뿐 아니라, 간호사
와 대상자 간의 상호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
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간호대상자에 대한 윤리’ 측면에서 ‘취약한 대상자 보
호’에 대해서 생각하였다. 간호대학생은 연령이나 상태
에 따라 취약한 간호대상자를 파악하여 보호하고, 대상
자와 보호자 교육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현장에서 다양한 취약층을 만나게 되므로, 기
본간호학실습을 통해 취약한 대상자를 사정하고, 민감하
게 대처 및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술형 자료에서 “낙상 고위험군 환자 같은 경우, 낙상 
주의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침대 난간을 올려놓을 것을 
교육하고, 바닥에 물기를 닦는 행위를 통해 환자의 건강
환경 구현을 위해 주의해야 한다(참여자 35)”라고 나타
났는데, 이는 취약한 대상자 보호를 위해 건강한 환경 구
현이 필요하다는 점을 연관 지어 구체적인 간호 수행을 
생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간호대상자에 대한 윤리’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안위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간호대학생은 대상자의 
불안감을 이해하고, 안위를 우선으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국외 연구[23]에서는 간호대학생이 대상자의 사회 심리

적 요구를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어려
움이 있었다. 실제 대상자와 마네킹은 다르지만, 기본간
호학실습에서 대상자의 정신적, 사회 심리적 요구를 파
악하고 안위를 제공하는 간호를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간호대상자에 대한 윤리’ 측면을 분류하
여 결과를 살펴보았다. 간호대학생은 “간호 술기에만 집
중하다 보면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간호사가 
편한 대로 술기를 진행하는 때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간
호 술기 연습을 하면서 술기가 다 끝났음에도 환자에게 
편한 체위를 취해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때도 있었고, 
관장이나 도뇨 같은 환자의 사적인 신체 부위가 노출되
는 술기임에도 커튼을 치지 않는 때도 있었고, 환자에게 
무슨 술기를 시행하는지 설명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다.”
라고 하였다. 이는 대상자 간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
나의 윤리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 존중, 충
분한 정보 제공 등 여러 간호윤리가 관련이 있으며, 이를 
모두 준수해야 함을 시사한다. 교수자는 기본간호학실습
에서 학습자에게 수행항목을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
는 기본단계를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간호윤리가 통합
적으로 나타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이 법
적 윤리적 기준에 따라 올바른 간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과 윤리적 성찰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간호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측면에서 ‘업무 
표준 준수’가 도출되었다. 간호대학생 간호윤리 교육 프
로그램 고찰 연구[24]에서는 간호윤리 교육 대부분이 교
과목 수업에서 이루어졌으며, 전통식 강의를 포함하여 
사례에 기반한 토론, 토의, 액션 러닝, 온라인 학습, 문제
기반학습 등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 기본간호학실습은 간호윤리 교과목은 아니지만, 실
제 수행이 가능한 수업에서 간호윤리를 경험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이 수행근거를 이해하고 간호업
무 표준을 준수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간
호윤리 교과목에서 의사결정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
고, 윤리의식, 도덕적 판단력과 민감성을 향상시키는 것
도 중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본간호학실습에서의 경
험을 통해 임상현장에 적용 가능한 간호윤리를 경험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하였다. 

‘간호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측면에서 ‘개인적 책임’이 
도출되었다. 간호대학생은 전문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간호를 수행하고, 책임감을 느껴야 함을 경험하였다. 
Lim 등[5]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윤리의식 중 가장 
낮게 나타난 문항은 ‘나는 환자에 투여되는 약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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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을 전적으로 의사 처방에 따른다.’이었다. 간호학 논
문에 나타난 ‘전문간호역량’ 분석 연구[25]에서 사회적 
책무성 역량은 간호전문가로서 판단과 행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국외에
서는 임상현장에서   윤리적이고 근거기반 의사결정을 실
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학생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시
뮬레이션 실습을 활용하고 있었다[26]. 따라서 미래의 간
호사인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간호업무를 수
행하고 전문지식과 비판적 사고, 세심한 주의력과 높은 
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본간호학실습뿐 아니라 다
양한 교과목에서 교육해야 하겠다. 

‘간호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측면에서 ‘지속학습’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간호대학생은 지속적인 자기계발
과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함을 느꼈다. 간호사는 업무 범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문가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25]. 또
한, 간호대학생은 의사소통기술이 간호대상자와의 원만
한 관계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는데, 기본간호학
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력은 공감역량, 대
인관계 이해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27]. 따라서 기본간호학실습에서 수행항목 절차
에 따라 설명과 교육 위주의 의사소통기술을 습득한 것
을 바탕으로, 이후 임상현장에서 대상자와 공감적, 치료
적 의사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점적인 교육을 마련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간호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측면에서 ‘정직한 간호’에 
대해서 생각하였다. 간호대학생은 술기를 수행하면서 정
직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이야기하며, 공평하고 정직한 
간호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Lee[17]의 연구에서도 시뮬
레이션 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은 간호를 제공하는 절차와 
방식에서 정직을 지키고 양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간호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안
전한 간호’가 중요하다고 깨달았다. 간호대학생은 안전
한 투약, 감염이 없도록 무균술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
각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윤리의식은 환자안전 수행자신
감, 태도 및 생각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기본간호학실습에서는 간호윤리와 환자안
전을 결합한 실제적인 간호 수행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와 환자안전 강화를 도모할 수 있
는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간호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측면에서 간
호대학생은 간호사로서 직업적 윤리를 갖추고자 업무 표

준을 준수하고, 책무성과 더불어 전문적인 자율성을 증
진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정직한 간호, 안전한 간호와 
같은 자신의 윤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간호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연구[28]에서는 임상실습 시 간호윤리교
육을 위해 선행학습과 관련 교과목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국외 연구[14]에서는 시뮬레이션 
실습과 간호윤리교육 통합을 고찰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실천 지식과 기술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간호윤리교육의 질적 
향상과 발전, 학생의 학습요구도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론과 기본간호학실습, 시뮬레이션 실습, 임상실습을 
통합 또는 연계하여 지식과 태도가 수행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 경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뿐 아니라 향후 수업에서 방향성을 제언한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추후 기본간호
학실습 수업에서는 간호 지식이나 기술의 증진에만 초점
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권과 사생활 존중, 정보보호, 개
별화된 간호 등의 간호윤리를 반영하고 접목을 고려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기본간호학실습에
서 체계적인 간호기록교육을 확대하여 임상현장에서 의
무기록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
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먼저 일개 대학의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윤리 경험의 내용을 분석하였
으므로 결과를 해석하는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한,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에 기반하여 다각도로 간호대학
생의 간호윤리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나, 기본간호학
실습에서는 보건 의료인으로서 관계와 협력을 경험하는 
데 한계가 있어 윤리, 대외협력과 같은 협력자에 대한 윤
리는 탐색할 수 없었다는 점이 제한점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윤
리 경험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상자에 
대한 윤리 측면에서는 ‘인권을 존중하는 간호 제공’, ‘대
상자의 사생활 존중’, ‘정보보호’, ‘개별화된 간호’, ‘의무
기록 관리에 대한 책임’, ‘충분한 정보 제공’, ‘취약한 대
상자 보호’, ‘안위 제공’이 도출되었다. 간호 전문직으로
서의 윤리 측면에서는 ‘업무 표준 준수’, ‘개인적 책임’, 
‘지속학습’, '정직한 간호', ‘안전한 간호’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상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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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전문직으로서의 윤리뿐 아니라, 협력자에 대한 윤리 
경험을 탐색하는 후속 질적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
구와 더불어 간호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간호윤리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는 양적연구
를 제언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이 간호윤리를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기본간호학
실습에서 윤리교육, 간호기록 실습교육 등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론, 실습 교과목과 연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계적, 지속적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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